
질소·인 폐수 배출허용 기준 강화!
환경부 , 926개 업소 적발 … 생산공정·방지시설 조속한 개선 촉구

녹조와 적조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·인의 배출기준이 2003년부터 대폭 강화됐지만 폐수 배출시

설을 개선하지 않은 업소는 전국적으로 9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전국의 약 4만8000개 폐수 배출업소 중 1만여개 업소가 질소·인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

고 있지만 아직까지 9% 가량인 926개 업소에서 방지시설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.

환경부는 1997년부터 팔당호 등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던 질소·인 배출허용 기준을 2003년부터 전국으로

확대해 질소는 청정지역과 기타지역에서 각각 ℓ당 30㎎와 60㎎, 인은 ℓ당 4㎎와 8㎎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

고 있다.

질소·인 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경남 238개, 충북 123개, 강원 121개, 제주 85개, 경기 80개

등 모두 926개로 집계됐다.

이에 따라 환경부는 질소와 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개별 업소에 대해 생산공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

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개선해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.

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특히,

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질소와 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차 개선명령 후 조업정지

처분을 내리기로 했다.

그러나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배출하는 일부 업소는 방지시설 개선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하고

있고 일부에서는 질소와 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 개발 때까지 기준적용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주

목된다.

한편, 2001년 말 기준으로 총질소와 총인이 팔당댐에서 ℓ당 2.10㎎와 0.05㎎, 영산강에서 7.02㎎와 0.331㎎

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하천과 호소에서 ℓ당 총질소 0.5㎎, 총인 0.03㎎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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